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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volunteer tour, GVT는 14기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외로 나가 다양한 체험을 하고 봉사를 하며 교훈을 얻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5기 때부터는 Global Vision Tour란 이름으로 해외 봉사가 아닌 해외 문화체험으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름방학 쯤에 갔던 GVT가 15기 때 부터는 여름방학이 아닌 10월 달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15기 GVT는 미국, 대만, 일본의 국가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국가중 하나를 선택하여 7박 8일 혹은 5박 6일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을 방문하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넓히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GVT의 큰 장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과와 관련된 지역에 방문해 보아 자신의 학과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 높아지고 공부하느라 쌓여 있던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GVT에서는 경기외고 학생들이 단체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고, 다른 학과 친구들과도 어울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아직 15기가 GVT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 기수의 GVT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VT의 국가로는 다양한 나라들이 선택해져 왔습니다. 대만,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 베트남, 네팔 등등 평소에 해외여행을 할 때 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를 방문하며 경기외고 사람들의 세계를 접하고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14기 선배님은 인도네시아 초등학교를 방문해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 수업 할때는 너무 어색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무더운 날씨와 긴 비행으로 인해 계속 지치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힘과 응원을 받으며 더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었고 옆에서 힘들수록 더 힘내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로 인해 더 동기부여가 됬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아직 서로가 헤어짐에 익숙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정이 많이 들어 우는 아이들,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14기 선배님들 중 한 분은 이 GVT를 통해 내 각박한 삶 속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선배님은 진정한 봉사를 GVT를 통해 알게 되었고 GVT를 통해 얻고 가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14기 선배님은 아이들을 가리쳐주며 미리 직업체험을 해보는 느낌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몽골에 방문하신 13기 선배님은 다시 이런 멋진 곳을 와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그 순간이 너무 벅차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GVT를 통해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이였고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선배님들의 이야기만 들어보았을 때에도 벌써부터 기대되는 GVT입니다! GVT는 학교 선생님들도 함께하여 조금은 어색했던 선생님들과도 가족 같은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많고 많은 경기외고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인 GVT, 경기외고에 입학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찾고 정말 Global한 사람이 됩시다.
